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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s the aging phenomenon intensifies, social problems caused by aging drivers continue to increase, and their severity is also substantial. In order to cope with such problems, many local governments have undertaken efforts to induce older adult drivers to return their driver’s licenses, but the effect has not been noticed so far. The return of the driver’s license to the older adult driver cannot be compulsory and is determined only by the will of the older adult driv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which consciousness of older adult drivers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return their driver’s licens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older adults’ intention of returning their driver’s licen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the most influence, followed by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ubjective norm, and benefits for returning a driver’s licens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deterioration of physical ability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return the driver’s licens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believed that policies are needed to induce changes in consciousness by allowing older drivers themselves to accept changes caused by aging and to be aware of the effects of these changes on driving. And the application of various policies together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continuing the monetary benefit provision policy by many local governments as a single major policy.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older drivers aware that the decline in physical and judg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riving behavior, which requires complex behaviors and judgment.

        

      

      
        Keywords: 
Aging Society, Elderly Driver, Return of Driver’s License, ETPB
키워드: 고령화사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0년에는 고령화사회,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은 향후 5년 뒤인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위험성은 대두되기 시작했다. 실제 고령운전자의 사고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전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1년에 7만여 건 정도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7%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9년 고령 운전자의 사고발생 건수는 161,241건으로 2011년 이전 사고발생 건수와 비교 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천 인당 사고건수 역시 비고령자의 경우 38.6건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자의 경우 48.3건으로 확인되어 그 심각성은 상당하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중대한 사고인 경우가 많아 상당한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운전 지속에 대한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시 일정수준의 현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아직까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률 증진을 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무효화시키는 등의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고령운전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의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및 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의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및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인간의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응용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모델(ETPB: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활용하였으며, 각 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도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모델의 검증은 AMOS 23과 SPSS 23을 활용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지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로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및 운전포기·중단 등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연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재원·정헌영(2011)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에 필요한 속도예측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반응 비율이 낮았으며, 동체 및 야간시력 저하, 선택오류 다수 발생 등의 현상이 나타남을 밝혔다. Rozzo et al.(2001)는 고령자의 시각, 인지지각, 신체기능, 반응시간이 운전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정미경·정민예(2019)는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S-DAS를 활용해 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거리편차평균과 반응시간, 음주운전행동을 제외한 27개 부분에서 비고령자와 고령자 간의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확인했다. 고령운전자 집단은 일반운전자 집단보다 정답률은 낮고, 반응시간 및 소요시간은 더 길고 거리편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훈주 외(2014)는 자가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평가와 신경행동학적 인지상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운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다. Barco and Carr(2020)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정지신호, 적절한 차선 위치 유지에 어려움으로 인해 자동차 충돌사고가 발생함을 확인했다. 또한, 젊은 운전자에 비해 고령운전자는 자동차 충돌사고 시 더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山本 航 외(2019)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IC합류부에서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우며, 안내 표지의 인식이 불충분함을 확인하였다. 日置 幸希 외(2018)는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교차로에서의 운전행동을 측정하였으며,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교통량이 많고 한 번에 다양한 대상물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충분한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Hakamies-Blomqvist(1993)는 고령운전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고 건수가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자집단에 비해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고령자는 신체적 한계는 결과적으로 운전이라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확인되었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지속하는 행위가 위험함을 시사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운전포기 및 중단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및 운전포기·중단에 관한 연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및 운전포기·중단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虞中今日子 외(2018)는 고령자 집단을 2개 집단으로 분류(55세∼64세, 65세 이상)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 및 통행 현황, 대중교통 환경, 가족구성, 교통위반경험에 대한 변수를 적용, 이항로짓을 활용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운전면허 반납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 등은 운전면허의 자주반납에 영향을 미치나 운전이 가능한 젊은 층과의 동거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오주석 외(2016)는 고령운전자의 자가운전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속성과 함께 지각하고 있는 운전능력, 이동사항,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이항로짓을 활용해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하거나 통행량이 많을수록 자가운전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운전능력 과신, 보상행동 빈도 증가, 이동거리가 긴 경우, 이동경로 상 보행자가 많은 경우 자가 운전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성은(2015)은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사용해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별 운전중단 비율을 교차 분석하였다. 교차 분석 결과, 성별, 경제상태, 우울정도, 거주지, 주관적 건강상태가 운전 중단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McNamara et al.(2013)는 고령화 정도 및 운전 능력에 대한 낮은 자신감, 의사의 운전 중단 권유가 운전면허증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반면, 다른 교통수단의 가용성 및 대중교통 비용은 운전면허증 포기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元田 良孝 외(2017)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의식에 자신의 운전 평가가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을 활용하였다. 낮은 운전 빈도, 운전에 대한 저평가, 서투른 운전행위가 운전면허 반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橋本 成仁·恒藤 佑輔(2018)는 자동차 운전층의 주민참여형 생활교통에 대한 의식이 운전면허증 반납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고령운전자의 주변 환경 및 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운전 포기 및 중단 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의 차별성
          고령운전자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시각, 반응속도, 신경정신학적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 및 한계를 밝혀냈다.

          반면,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을 중단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한국과 일본에서 주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행히도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활용한 요인을 살펴보면, 고령운전자의 통행실태 및 운전패턴, 주변 환경 등과 같은 정량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환경뿐 아니라 의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고령운전자의 의식에 중점을 두고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방법론인 인간의 행동의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고령운전자의 의식을 중점으로 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도 모델을 설계하고, 유의미한 영향요인 및 요인의 영향력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신체능력 저하는 실제 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으로 고령자의 신체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과 운전포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 역시 현재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해 계획된 행동이론과 함께 고령자의 신체능력 저하와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측정항목과 비교 시 상당한 차별성과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상이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의사를 조사해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는 가치를 가지며,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Ⅱ. 연구 설계
      
        1.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Ajzen(1991)이 제안한 모델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의 행위 의도가 인간의 행동을 대표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통제에 대한 개념을 추가한 모델이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을 주장한 Ajzen(1991) 역시 기존 변수들 간 영향관계를 수정하는 것이 행동 또는 행동의도의 변화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이충기·송학준, 2010),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변수만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발생(Sheeran, 2002; Rivis and Sheeran, 2003)하였다. 이에 계획행동이론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인 모형의 단순함 및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모델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계획된 행동이론에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적용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ETPB)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의 행동의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한층 더 나아간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2. 연구모형 설정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설정한 설명변수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요인(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외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2가지 변수(신체능력 저하,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를 추가하여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가설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에 기재한 것과 같으며, 최종적인 연구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for returning driver’s licenses for elderly drivers
          
          

          

        

        ‘행동에 대한 태도(A)’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Ajzen, 1991)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고 ‘행동에 대한 태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행동에 대한 태도(A)는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규범(B)’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가족 및 지인)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수행 또는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자각을 의미하는 것(Ajzen, 1991)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가족의 생각’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주관적 규범(B)은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력(C)’은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외적 통제요인에 의거해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Ajzen, 1991; Armitage and Conner, 2001). 본 연구에서는 ‘제약된 상황(외부 통제요인)에서의 이동 및 운전에 대한 개인의 수행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지각적 행동 통제력(C)은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는 운전에 필요한 속도 예측, 인지 지각, 반응속도, 선택 행동 등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akamies-Blomqvist, 1993; Rizzo et al., 2001; 최재원·정헌영, 2011; 山本 航 외, 2019),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 및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운전자 집단은 운전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O’Neill et al., 2000; 박명옥 외, 2013; 이성은, 2015; 오주석 외, 2016). 

        또한, 경도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과 같은 판단력의 저하 현상은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김지현 외, 2019; 지한솔 외, 2020), 이러한 신경정신학적 부분의 이상은 결과적으로 운전행위를 손상시키며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Germaine and Odenheimer, 1993; Adler et al., 2005; Stern et al., 2016).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판단능력 저하 현상에 대한 인지 및 수용 정도가 운전면허 반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능력 저하(D)’를 고령운전자 자신의 신체기능 및 판단능력에 대한 인지 정도, 객관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신체능력 저하(D)는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떠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김현식, 2006; 신정화 외, 2009), 실제 고령운전자의 운전 제한이라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운전면허증 반납과 관련한 혜택 제공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혜택 제공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E)’을 금전적 혜택으로 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E)은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의도’는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Ajzen, 1991)으로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증 반납의도(F)’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Ⅲ. 연구모델의 적합도 및 가설 검증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설문 대상자는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설정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 2020년 1월 29일∼2020년 2월 6일(총 9일)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 추출방법은 단순무작위추출이며, 설문 유효율은 100%로 총 250부의 유효부수를 확보,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Survey outline
          
          

        

        
        

      

      
        2. 응답자 특성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성별은 남자 198명, 여자 52명으로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운전면허증 소지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58.0%, 여자 42.0%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의 응답자 성별분포는 인구분포를 고려 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41.2%(10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령별 운전면허소지 현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분포도 또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직업은 있는 경우가 48.4%, 없는 경우가 51.6%로 고령운전자의 약 1/2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of respondents
          
          

        

        
        

      

      
        3. 측정항목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잠재변수를 관측하기 위한 측정항목은 <표 3>과 같다. 

        
          Table 3. 
				
          

          
            The measurement items
          
          

        

        
        

        측정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잠재변수인 행동에 대한 태도(A)의 경우, ‘좋다고 생각한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을 활용해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잠재변수인 주관적규범(B)은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걱정한다’, ‘불안하게 생각한다’와 같은 표현을 활용해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행위와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지속하는 행위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은 주로 가족과 지인이 주로 사용되나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은 지인에 비해 더 중요한 타인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으로 한정해 측정항목을 구성했다. 세 번째 잠재변수인 지각된 행동 통제력(C)은 제약된 상황에서의 이동 및 운전에 대한 개인의 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측정항목을 설계했으며, 네 번째 잠재변수인 신체능력 저하(D)는 고령운전자의 신체 및 판단능력에 대한 수용 혹은 과신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젊은 시절에 비해’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잠재변수를 관측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잠재변수인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E)은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이 운전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측정항목을 설계하였다.

      

      
        4. 연구모델의 적합도
        
          1) 신뢰성 평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축에 앞서 6개의 잠재변수(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신체능력 저하,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 운전면허증 반납의도)의 관측변수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신뢰성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Table 4. 
				
            

            
              The result of reliability evaluation
            
            

          

          
          

          신뢰성 평가는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해 판단하게 되며, 0.6 이상의 값을 가질 시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Taber, 2018). 분석결과, 모든 잠재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은 0.672∼0.942로 산출되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관측변수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 적정성 검증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한 연구로 기존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행동에 대한 태도(A), 주관적 규범(B), 지각된 행동 통제력(C))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행동의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 추가한 변수인 신체능력저하(D) 및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E)은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가 사전에 정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활용해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사이의 관계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요인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일반화된 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 회전방법은 Vari-Max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5. 
				
            

            
              The test result of KMO and Bartlett
            
            

          

          
          

          
            Table 6.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KMO) 값은 일반적으로 0.50 미만 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Hutcheson and Sofroniou, 1999). 본 연구에서는 KMO 값이 0.798로 도출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Bartlett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000으로 도출되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에 나타난 요인분석 결과의 총 분산은 74.63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요인이 분류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측변수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타당성 검증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구축한 본 모델의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괏값을 활용해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7>,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7. 
				
            

            
              Convergent validity
            
            

          

          
          

          
            Table 8. 
				
            

            
              Discriminant validity
            
            

          

          
          

          수렴타당성은 잠재변수 자체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지표로 개념신뢰도인 Construct Reliability값과 분산추출지수인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개념신뢰도는 관측변수들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값이 0.7 이상이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분산추출지수는 잠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이 0.5 이상이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허준, 2013). 

          수렴타당성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표 7>을 살펴보면, 모든 잠재변수의 Construct Reliability값은 0.80∼0.94로 나타났으며,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은 0.67∼0.88로 나타나 본 연구모델의 관측변수들의 내적 일치도 및 관측변수들의 설명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판별타당성은 2개 이상의 잠재변수 사이에서 구성된 개념 간의 중복 또는 유사성이 없고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상관계수의 자승 값인 결정계수보다 클 경우,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각 잠재변수 간의 결정계수 및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요인의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결정계수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인 간의 상관계수 값이 0.8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적합도 평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본 연구모델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9>와 같다. 연구모델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인 CMIN/DF, SRMR(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FI),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를 활용하였다. 

          
            Table 9. 
				
            

            
              Results of evaluation of fit of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 적합도 평가를 위해 활용한 지표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MIN/DF는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3.0 이하의 값을 가지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SRMR(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공분산 행렬과 대응되는 요소 간의 잔차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08보다 그 값이 작으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GFI(Goodness of Fit Index)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회귀분석의 R2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GFI값는 0.9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AGFI(Adjusted GFI)는 GFI를 자유도에 의해 조정한 값으로 그 값이 0.8 이상일 시 적합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회귀분석에서의 adjusted R2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독립모형과 분석모형 모두의 자유도를 고려한 후 괴리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이며, NFI (Normed Fit Index)는 분석모형의 괴리 정도가 독립모형으로부터 몇 % 정도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Hair et al., 1998; Hu and Bentler, 1999; 허준, 2013).

          본 모델의 적합도 평가결과 모든 평가지표의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델의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5. 가설검증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는 구조모델과 측정모델이 같아 적합도 지수의 결괏값이 동일하므로 연구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가설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Figure 2. 
				
          

          
            The result of research model
          
          

          

        

        첫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H3)’으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은 0.434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 시 어려움에 대해 지각하고 있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충분히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 반납 촉진과 관련한 연구 중 고령운전자 자신의 객관적 기량의 인식에 대한 강조는 元田 良孝 외(2017)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둘째, 지각된 행동 통제력(H3) 다음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는 행동에 대한 태도(H1), 주관적 규범(H2),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H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잠재변수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은 0.354, 0.234, 0.135다. 이는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 행동의 위험성 등에 대한 평소 인지 정도 및 의식과 고령운전자와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 및 지인 등의 생각이 운전면허증 반납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금전적 혜택의 제공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타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혜택과 함께 타 정책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신체능력 저하(H4)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의도를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있다고 느낄지라도 이것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 의식이 운전면허 반납 등과 같은 운전 포기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반드시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에 대한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대별 자신의 신체기능 및 판단능력을 과신하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항목 중 d1, d2와 연령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인 <표 10>을 보면, 초기 고령자 집단에 비해 중·후기 고령자집단에서 과신 현상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신체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중·후기 고령자의 이러한 의식은 실제 도로에서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령운전자 중 중·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신체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고 수용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Table 10. 
				
          

          
            Percentage of overconfidence in physical function and judgment ability by age group
          
          

        

        
        

      

    

    

  
    
      Ⅴ. 결 론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TPB)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여 영향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 집단은 운전을 지속하거나 포기하는 행동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주변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의식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행동 통제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노화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와 같은 변화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돌발 상황 등을 구현한 운전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객관적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객관적으로 기량을 평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스스로의 신체 및 판단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후기 고령운전자 집단을 우선적 적용 대상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고령자의 이동성 강화 정책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비 고령자에 비해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각된 행동 통제력 다음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객관적 판단능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고령운전자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단일 메인 정책으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정책의 적용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는 운전면허증 반납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신체능력이 저하되어있다고 느낄지라도 이것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할 정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체 및 판단능력의 저하는 복합적 행동 및 판단을 요구하는 운전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도 형성에 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성의 설정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광역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국내 고령운전자의 의식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존재하며, 의식과 환경 사이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과 운전면허 반납 이전의 단계인 운전 중단 및 감소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한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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